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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랜드 사장 출신 첫 도지사가 탄생할지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역대 강원랜드 사장과 감사 출신 가운데 정치적으로 강원랜드를 '활용한' 사례는 최욱철 전 감사가 제18대 총선을 통해 고향

인 강릉지역구에서 당선되는 첫 주인공의 영예를 안은 바 있다. 

 또 제6대 강원랜드 사장으로 재임했던 최영 전 사장은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2011년 2월2일 출판기념회까지 개최했으나

선거법 위반 문제 등으로 출마를 접고 '타의'에 의해 정치판을 떠나야 했다. 

 이런 상황에 지난 2011년 7월, 제7대 강원랜드 사장으로 취임했던 최흥집 새누리당 강원도지사 후보는 지난 2월 7일 도지사

출마를 위해 임기를 6개월 남긴 채 사장직을 던지고 새누리당 경선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그는 당초 예상을 깨고 새누리당 도지사 후보 경선관문을 통과한 뒤 선거초반 최문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에게 밀렸던

열세를 새누리당 간판으로 극복하며 초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 

 뉴시스가 지난달 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최흥집 후보 46.6%, 최문순 후보

47.2%의 오차범위 내 '살얼음판' 승부로 진행되고 있다. 

 지방정가에서는 이번 도지사 선거전에 대해 "서민스타일의 최문순 후보와 엘리트 분위기의  최흥집 후보의 대결은 색다른 관

전 포인트"라며 "현직 도지사와 전직 부지사의 대결 이전에 강원랜드 전직 사장이라는 점도 흥미거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원랜드 사장 출신이 도지사에 당선될 경우 강원랜드에는 부정적인 기류가 흐를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

원랜드가 여당 정치인들의 '도지사 관문'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 강원랜드 사장출신이 도지사에 출마하려다 모두 실패했던 상황에 최흥집 전 대표가 당선되면 새로운

기록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강원랜드 사장 출신의 도지사 당선은 강원랜드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기게 될 우려도 있



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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